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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오래된 이야기 속에서 나를 만나다
#신화 #신 #영웅 #인간 #고전 #이야기 

모든 여행엔 이유가 있다. 작가가 처음 여행을 떠났던 순간부터 최근의 여행까지, 오랜 

시간 여행을 하면서 느끼고 생각했던 것들을 아홉 개의 이야기로 풀어낸 산문이다.

저자는 여행이 자신에게 무엇이었는지, 무엇이었기에 그렇게 꾸준히 다녔던 것인지, 우

리는 왜 여행을 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고, 여행의 이유를 찾아가며 그 답을 알

아가고자 한다. 여행을 중심으로 인간과 글쓰기, 타자와 삶의 의미로 주제가 확장되어가

는 인문학적 사유의 여행에 가깝다.

이윤기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오디세이아≫는 ≪일리아스≫와 함께 그리스 신화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이며, 서양 

문명을 이해하기 위한 최고의 고전이다. 

방랑 시인 호메로스에 의해 구전으로 전해진 이 작품은 그리스 문학의 가장 오래된 대서

사시로 꼽힌다. ≪일리아스≫가 트로이 전쟁의 세계를 다루었다면, ≪오디세이아≫는 전

쟁 이후의 10년의 이야기로  ‘귀향’과 ‘삶의 회복’을 이야기한다. 신화와 전설에 얽힌 극

적인 모험과 반전 그리고 긴장감이 어우러진 이 서사는 고대 그리스인의 세계관을 비추

는 거울이자, 신에 대한 경외와 인간의 운명, 삶의 지혜를 탐구하는 철학적 여정이다. 

호메로스 지음 – 오디세이아 / 오뒷세이아 

호메로스의 대서사시 『일리아스』는 현존하는 서양 문학 중 가장 오래된 서사시다.

『일리아스』트로이 전쟁이라는 신화적 소재를 주제로 하여 불멸의 존재인 신과 인간들

에 관한 서사시다. 트로이의 운명을 놓고 목숨 걸고 싸우는 영웅들과 이해관계에 따라 

양쪽으로 편이 갈린 신들의 대격전이 숨가쁘게 펼쳐진다. 15,693행 24권으로 이루어진 

이 한편의 장엄한 서사시 속에서 고대인의 문학적인 탁월함, 신과 인간이 어우러진 세계

관, 인생의 가치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겪는 고통과 슬픔을 보게 된다.

호메로스 지음 

오비디우스가 신과 영웅과 인간에게 베푸는 대향연 

성경과 함께 서양문화의 두 축을 이루는 천지창조에 관한 대서사시.

'변신 이야기 Metamorphoses'는 그 내용의 방대함은 물론 수려한 문체로 그리스-로마 신화의 최

고 전범으로 평가되는 작품이다. 이 책에 담긴 세계에 대한 풍부한 모티프들과 시적 상상력들은 

서양의 인문학에 접근하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할 것이다. 나아가 하늘이 열

리던 아득한 때와 사람이 살게 된 시대 사이에 가로놓인 긴긴 세월을 일시에 뛰어넘는 신화적 경

험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 책에서는 15개 장 128편의 신화를 담았다.

오비디우스 지음 / 민음사  

이 책은 북유럽 신화를 현대적인 문체로 다시 풀어쓴 책으로, 오딘, 토르, 로키 같은 신

들을 중심으로 북유럽 신화의 주요 이야기를 들려준다. 

신화, 라고 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먼저 떠올리는 독자들에게 이 책은 오랫동안 묻혀 

있던, 인류가 구축한 또 다른 세계를 발굴해 보여준다. 고대 설화를 바탕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로 꾸며진 이 책은 그 아름답고 우아한 세계에 존재했던 무한한 상상력을 선물한

다. 문체가 현대적이고 유머가 많아 북유럽 신화를 처음 접하는 독자들에게도 쉽게 읽기 

좋다.

닐 게이먼 지음 / 나무의철학 


